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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세계정세 전망       17-12-01

세계최고의 권위잡지인 이코노미스트 (Economist)가 내 놓은 전망을 기초로 하고 저 개인의 논평을 부연해서 애청자들께 2018년의 세계정세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세계 정세에 두통 거리가 여기 저기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국민 투표로 결정했는데 과연 그런 탈퇴가 순탄하게 이뤄질 찌 낙관만을 할 수 없습니다. 회교도의 과격파 이슬람 국가라는 테로 도당이 거의 완전 패배를 당하겠지만 그 후에 시리아와 이락에서 어떤 새로운 테러 운동이 전개 될 지 모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점점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더욱 심긱히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의 경제는 차근 차근 전체적으로 향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경제 선진국가들이 이자를 올리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자율 상승이 어떤 여파를 가져올 지 관심 거리입니다. 인도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성장 1위 자리를 인도에게 내주게 되는 중국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찌도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에게 모 택동 주석 이후에 가장큰 권한을 전당대회가 부여한 만큼 강력한 경제적 개혁을 기대할만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적지 않은 난관을 겪었던 유럽 제국은 안정과 느리게나마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에마뉴엘 마크론 프랑스 대통령의 과감한 개혁 정책이 얼마만큼의 성공을 가져 올려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부작용을 동반할 것인지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잇슈는 2018년 11월에 있을 미국의 중가선거입니다. 만일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하는 정미빛 미국 경제가 주춤할 것이고 정부의 채무가 더욱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남미에서는 두개의의 대국 즉 맥시코와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세밀한 정책은 서로 다르지만 두 국가가 인기 주의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국가가 선심 정책을 시행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숀이 띠를 것이며 콜럼비아에서는 전 게릴라 세력이 총선에서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베네주엘라의 좌파 대통령인 니콜라스 마드로가 재선되면 베네주엘라의 경제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경제 파탄이 심화될 것입니다. 


쿠바에서는 피델 카스트로를 승계했던 라울 카스트로가 은퇴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끼히도 천황이 퇴위할 것으로 알려졌고  영국의 엘리사벳 여왕도 퇴위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경제변화의 요소는 급격한 기술 개혁이라고 하겠습니다, 드론 (무인 비행체),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동차, 인공지능, 휴대용 스트리밍, 기상천외의 경이로운 의양품 등이 출현하여 인류의 생활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동계 올림픽, 러시아에서는 월드컵 경기가 개최 될 것이므로 이런 경기도 세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끝
